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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영을  작성일20 23-0 4-10  11:52:0 7

밤안개 

밤안개의 가수 현미가 이 하늘 아래 별로 살다 

저 하늘 위 별로 훅 떠나버렸다. 

장보고와 정년이 탄 김시방의 배가 밤안개로 

위도 부근을 헤매다 다행히 신라에 비상 정박한다. 

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대형 해상 사고가 났던 

곳이 몇 군데 있다. 

19 9 9 년 10 월 위도 부근의 서해페리호 침몰과 

20 14년 진도 맹골수도의 세월호 사고이다. 

그러니 일천 여 년 전 통일신라시대에야 

오직하였겠는가?  

천지신명께 호소하는 수밖에. 

소통과참여 >  강진글사랑 >  역사소설

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.
댓글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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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설 속 인당수를 보고 잠깐 

엉뚱한 상상을 해본다. 

심청이를 인신공양한 심청전에 나오는 장삿배의 

복인이 바로 심청의 아버지 심봉사이다. 

그는 탁월한 배 길라잡이여서 늘 찾는 

거상들이 많았다. 

미천했을 때 그의 촉수는 예리하기가 

날카롭기 그지없었다. 

그러다 유명세를 타자 무뎌져 한 순간의 

예측 잘못으로 큰 피해를 끼치고 만다. 

그래서 그 댓가로 인물이 뛰어난 심청이를 

인질로 데려 간 것이다. 

산동반도를 장악한 절도사 이정기는 고구려계이다. 

그를 견제하려 당에서 지원해주는 무령군은 

백제계와 신라계가 많았다. 

안타까운 마음이다. 

당나라 입장에선 이이제이 아니겠는가?  

한 아늘 아래 어찌 두 영웅이 함께 하겠는가?  

군벌 이정기의 몰락과 해상왕 장보고의 

등장은 the  s urvival of fitte s t 

(적자생존)의 역사법칙 아니겠는가?  

밤안개/현미(이봉조) 

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

밤이 새도록 가득하 무심한 밤안개 

임 생각에 그림자 찾아 헤매는 마음 

밤이 새도록 가득히 나는 간다

신흥래  작성일20 23-0 4-0 9  18:0 3:48

앞을 분간 못하는 안개 속에 당나라를 향해 첫 항해를 떠난 장보고.. 

장차 그가 걸어가야 할 앞날도 안개처럼 막연한데,  

무령군,  신라방,  그리고 당의 청자와의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군요.

위승환  작성일20 23-0 4-0 8 20 :58:0 3

지척을 분간할 수 없이 밤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뱃길을 잃고 

오로지 복인의 기도에 의존해야 하는 항해의 위태로움을 실감한 7회였다. 

당 황제의 지원을 받아 조직된 군대에도 백제계와 신라계의 유민이 많았다니 새롭다. 

특히 장보고와 정년이 그 무령군에 관심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의 전개가 자못 궁금하다. 

비록 조악했다고는 하나 당의 월주가마 청자가 가격이 비싼 데다가 

그것도 운이 좋아야 구할 수 있을 만큼 귀했었다니 놀라웠다. 

그런데 탐진토기는 사발이 얇고 가벼우면서 모양조차 이뻤지만 

그때까지 청자가 생산되지 않았다니 당의 앞선 사기그릇 제조기술을 이해할 수 있었다.

박명숙  작성일20 23-0 4-0 8 14:36 :24

제대로 된 계측기 하나없이 경험만으로 

험난한 바닷길을 가는 김시방의 장삿배가 

아슬아슬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.

앞이 안보이는 안개속에서

복인의 점술과 기도만으로 

험한 바닷길을 헤쳐나가는 모습이

불안불안합니다.
(http://www.gangjin.go.kr)



불안불안합니다.

그 와중에도 미래를 이야기하는

두 젊은이,  장보고와 정년의 대화가

어둠 속에서 한줄기 밝은 햇살을 보는듯 합니다.

이남섭  작성일20 23-0 4-0 7 21:16 :34

강진 고려청자가 어려운 해상 무역을 통해 당나라에 수출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.

남도 사람의 기개가 가상하다 그 중심에 해상왕 장보고라고 하니 흥미롭다 큰 인물이 되는 과정은 

반드시 고난이 있다.장삿배가 남해를 돌아 서해를 거쳐 당나라로 향하는 과정이 그림처럼 묘사 되어 있다. 

소설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.

가장 활발하게 문화가 교류되었던 시대 唐詩가 문득 생각이 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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